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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한때

다가오는 것들로 가득했던 때가 있었다. 뜨거운 것

들로 가득했고, 출렁이는 것들로 가득했던 때가 있

었다. 어느 날 문득 길을 걷다 생각하니 아득히 멀

어진 것들이었다. 길에서 만난 마른 나뭇가지가 말

한다. 모두 한때라고. 빈 나뭇가지 사이로 풍경소리

들려온다. 글·사진=박재완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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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득 작가의

동화팔만대장경
(23) 10대 제자들의 신통력

부처님수제자는모두신통제일

그림·강병호

아난존자가부처님 수제자 몇 사람에게 신

통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신통력은 중생

을 건지는 목적에만 써야 할 것입니다. 존자

님들이어떤신통력을지니셨나요?”

신통제일 목건련존자가 삼매에서 깨어나

면서 먼저 나섰습니다. “나의 신통력에 대해

서 말하지요. 나는 기억합니다. 어느 생, 어

느부처님때에사자같은목소리로부처님께

여쭙고, 신통력을보여드린일이있지요.”

존자 목건련은 하나의 대천세계를 들어,

자기입안에넣어버렸다고했습니다. “그큰

세계를 입에 넣고도 나는 조금도 부담을 느

끼지 않았습니다. 대천세계의 사람들도 목건

련의 입안에 있다는 걸 몰랐지요. 농부들은

농사를 잘 짓고 곡식이 잘들 자랐습니다. 숲

과과일이잘자랐지요.”

존자 목건련이 말을 이었습니다. “입 안에

수미산을 넣고 1겁을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

러나수미산의중생누구나자기가목건련의

입안에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지요. 아기들

은 잘 크고, 아기 코끼리도, 망아지도, 송아

지도그세계에서잘자랐습니다.”

목건련의 신통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

습니다. 그러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말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지혜뿐만 아니지

요. 나는 기억합니다. 어느 생 어느 부처님

때에 그 부처님 앞에서 사자 같은 목소리로

여쭙고신통력을보여드린일이있지요.”

존자 사리불은 입었던 가사를 벗어서 땅에

두고 신통력으로 무게를 곁들였다 합니다.

그리고 “힘센 사람은 이 가사를 들어보세

요”라고했지요. 그러나아무도그가사하나

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차 영차!”끌어보았

지만 가사는 꿈쩍을 않았습니다.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수미산을 들어 입안에 넣었다는 저 목건

련존자의신통력으로도그가벼워보이는법

복하나를들지못했지요.”

존자 목건련이, 그때 그런 일이 정말로 있

었다며 벙긋 웃었습니다. 사리불의 신통력도

놀라운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타제일 가섭존자가 아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타행에서만 뛰어난 건

아닙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어느 생, 어느

부처님 때에, 부처님 앞에서 사자 같은 목소

리로 여쭙고 신통력을 보여드린 일이 있지

요.”

존자 대가섭이 삼천대천세계의 수미산을

모두 입으로 후우, 불어서 부수어 흩어지게

했다고합니다. 

“티끌만큼도 남기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곳 중생들은‘지금 수미산이 부서지고 있군,

내가 날고 있군’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

미산이 날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세상에는

꽃도 잘 피고, 새도 고운 목소리로 울고 있었

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았지요.”존자

가섭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천세계의 모든

바다와, 모든 강과, 모든 호수의 물을 한꺼번

에들이마셨다고했습니다. 

“그래도 내 배는 조금도 불룩해지지 않았

지요. 바다와 호수와 강물이 모두 말랐는데

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

다. 사람들은 더 맑은 물을 마시고, 더 맑은

물로 밥을 지었으니까요. 물이 없는 그 세계

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물오

리들은 물 위를 헤엄치고 다녔지요. 사람도,

짐승도, 물고기도, 모두 물이 없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가섭의 신통력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나섰습니다.

“내가설법에만뛰어난건아닙니다. 나는기

억합니다. 어느 생, 어느 부처님 때에 나는,

부처님앞에서사자같을목소리로여쭙고신

통력을보여드린일이있지요.”

존자 부루나는 교화할 중생이 있을 때 하

나의 대천세계를 손에 쥐고 주물러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천세계 아무도“누가 세상

을 주무르고 있군”하고 느끼지 않았다 합니

다.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알지도 못했

다 합니다. 교화할 중생의 눈에만 그것이 보

였습니다. 대천세계를 한쪽 손으로 잡아돌리

기도 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

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존자 부루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대천세계의

물을 하나의 콩알만한 구슬로 만들어 내 손

가락 마디 사이에 끼웠지요. 그러나 바닷가,

호숫가,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

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모두 믿음을 갖

게했습니다.”

부루나의 신통력도 놀라운 것이 었습니다.

그때에 밀행제일 라후라존자가 나섰습니다.

“나는밀행에만뛰어난게아니지요. 나는기

억합니다. 어느 생, 어느 부처님 때에 나는,

부처님앞에서사자같을목소리로여쭙고신

통력을보여드린일이있지요.”

그때에 존자 라후라는, 대천세계의 모든

산을 자기 몸의 작은 털구멍에 넣었다고 했

습니다. “그러나그산에살던사람은다치거

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털구멍 속에

들어 있다’하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

지요. 털구멍에 대천세계를 넣은 내 몸도 달

라진게없었습니다.”

존자 라후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때

는 대천세계의 바다와 강과 호수를 모두 하

나의 털구멍에 넣었지요. 내 몸은 다친 데가

없고, 중생들도 편안하기만 했습니다.”라후

라의신통력도놀라운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수제자 몇 분의 신통력 자랑이었습

니다. 신통제일이 목건련만은 아니지요. 십

대제자모두를신통제일이라불러야겠어요. 

〈법원주림28권각통부(角通部)〉


